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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우유 시장 전반

 ◦ 여러 매체를 통해 다뤄져왔듯이 베트남은 연간 우유 소비량이 역내 

국가보다 훨씬 낮아 잠재성이 있는 시장으로 고려됨.

  -  베트남 통계청 사전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 3월까지 미

화 80억 달러규모의 우유 및 유제품을 수입하였음.

  - 국내 유제품회사 공급량이 소비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매년 평균 

미화 8억1천7백만 달러를 수입산 우유와 유제품에 지출. 

  - 우유는 일용재로서 베트남 식품예산 조사기관 Virac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포장식품중 약 10퍼센트 가량을 차지. 

  - 베트남 소득 수준 증가와 함께 꾸준한 성장을 기대했던 우유 시장은 

전체적으로 성장세가 줄어들고 있어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

는 경우가 있음.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분유 시장은 300개가 넘

는 브랜드가 경쟁하고 있으며, 멸균우유의 경우 국영기업 출신 비나밀

크(Vinamilk, Vietnam Dairy Product JSC)社의 시장 장악.  

  - 액상 우유는 분유(Sua Bot), 멸균우유(Sua Tiet Trung), 신선우유(Sua 

Tuoi)로 분류 (표기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분유는 건조 형태의 가

공유, 멸균우유는 주로 테트라팩(Tetra Pak)으로 포장하여 개봉 전 실

온 장기 보관 가능한 환원유 및 일부 고온멸균(HTST)우유로 한정. 신

선우유는 한국에서 쉽게 유통되는 냉장 매대 진열 제품을 가리킴.)

 □ 액상 우유 기준의 재정립 기대

  ◦ 종래 액상 우유 분류표기에 대한 모호한 기준으로 가공유의 일종인 

분유를 물에 배합한 환원유를 멸균우유로 표기하면서 신선우유로 혼

동하기 쉬움.

  - 시중에 판매되는 환원유가 처리 공정 중 영양성분 손실이 있어 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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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소비자가 검증되지 않은 생우유를 구매하여 가정에서 가열처리

하여 음용하는 경우도 있음. 

 □ 유제품 대기업의 신선 우유 시장 진입 예상

  - 베트남 현지 유통체계 및 기술미비, 수요보다 낮은 생산물량 등의 여

러 요인으로 인해 시중에 제품으로 취급되는 환원유가 음용유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

  - 유통망을 갖춘 회사 또는 하노이와 호치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근

교 목장 원유를 생산하는 회사에서를 신선 우유 제품 판매. 전체 시장

에서의 규모를 보았을 때, 신선우유의 비중은 여전히 작은 규모로 시

장 진입장벽이 낮은 편임.

  - 2019년 4월 중순까지 전체 우유 시장 브랜드 인지도 1위의 비나밀크

社는 두 차례 공개 매수(public offer to GTNfoods shares)를 통해 

Moc chau milk 브랜드를 소유한 GTNfood의 지분 약 47% 매입을 확

정하였음. 국내 우유 생산 단가가 높아 원유 수입을 선호하는 상황에

서 시장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Vinamilk社의 시장파이 확보 전략으

로 예상. 비나밀크社의 경쟁사중 하나인 TH true milk社는 2013년도 

신선 우유 업체(Da lat milk)를 인수.

  - 한편, 음용유 브랜드인지도 2위인 독일 FrieslandCampina(환원유인, 

Dutch Lady 제조사)의 경우, FTA 및 CPTPP 등으로 인한 베트남 우유 

시장에 대한 경쟁과열을 염두에 두고, 단가 및 판매 비용을 절감하는 

행보를 보였음.

  - 유제품 대기업은 전체 우유 시장 경쟁 확대를 예상한 인수합병(M&A), 

소비자 니즈에 맞춘 유기농우유(2016년 이후 출시), 기능성 우유(소화

가 잘되는 A2 우유-비나밀크 출시)등 다양화, 브랜드이미지 제고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입지를 굳히고자 시도.

  - 환원유 및 분유 시장 포화가 자연스럽게 신선 우유 시장으로의 진입

이 끌어내는 것으로 보임. 또한 결과적으로 멸균우유 시장의 성장세 

부진, 분유 시장의 과열경쟁에 의해 유제품회사가 신선 우유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회사 브랜드 제품명 유통 지역 비고

Ba Vi milk 

JSC(IDP)
바비(Ba Vi)우유 전국

두 개 유닛으로 분리.

각 Bavi milk JSC,

International Dairy Company

하노이 근교에 생산지 소재

GTNfood
목쩌우(Moc 

Chau) 우유
북부

북부지역 대표 신선우유 브랜드 

신선 시장 내 지분 23%로 추정,

Son La성 Moc Chau현 생산지 

소재.

Phudongmilk Phudong milk 하노이
하노이 자럼지역 소규모 

신생업체로 추정

TH food chain 

JSC
TH true milk 전국 Nghe An성 생산지 소재

TH food chain 

JSC

달랏(Da Lat) 

우유

대도시 

중심

고원지대 신선한 우유로 널리 

알려짐, 2013년 3월 TH food 

chain JSC에서 인수.

Goodmilk
꾸찌(Cu Chi) 

우유
호치민 배달 가능

Familk Familk 호치민 로컬유제품 회사

Vietnam Dairy 

product JSC
Vinamilk 전국

Lothamilk JSC Lothmilk 남부 대만과 합작회사

* 출처 : 자체 조사

< 베트남 내 신선우유 제조업체 및 제품 >

 □ 신선 우유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접근 전략 

  - 베트남인들이 연간 우유 소비량은 15리터가량으로, 베트남 소비자는 

우유를 성장기 아동 및 젊은 성인층의 영양공급원으로 인식.

  - 베트남 시중 판매 음용유 대부분이 환원유로 처리 공정에서 일부 지

방층(Vang Sua)이 제거로 목장에서 납품하는 원유보다 영양가가 떨어

진다고 믿음.

  - 일부 기사를 통해, 검증 되지 않은 생우유를 직거래를 통해 구매하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 또한 미미한 비율로 일본산 및 한국산신선우유 

수입이이 공식/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이루어짐을 파악(소비자 유통 

채널은 온라인 쇼핑몰로, 전체 유통 채널의 5% 차지)



  - 베트남 소비자들은 지속적으로 고영양가, 안전먹거리를 추구하며, 동시

에 일용재인 우유는 합리적인 가격을 무시할 수 없음을 시사.

  - 베트남 국내 액상 우유의 모호한 기준으로 신선 우유에 대한 인식이 

낮음. 하지만, 인식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찾아 볼 수 있

는 “영양가가 높은” 신선우유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보다 가격대가 높은 한국산 제품을 프리미엄으로 분류하여 시장 진출

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압도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비나밀크社가 신선 우유 시장

을 장악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박항서 감독을 비롯한 한류를 이용한 브랜드 및 상품 홍보는 현지 기

업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심도 있는 소비자 시장 조사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충성도를 보일 수 있는 타겟을 지정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베트남 신선 우유 시장은 전반적으로 유통, 가공기술면에서 취약

하나 가격에 강점이 있어 시장 다양성의 일환으로 프리미엄을 원하는 

고객 대상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를 굳혀나가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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